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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고후 2:14) 

  주님의 긍휼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과 기도를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초순에 한국에 적응하면서 무더웠던 여름의 힘들었던 기억은 요즘의 서늘한 가을의 기운에 가운데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 이후에 수술과 회복,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착한 혹이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27일 출국 계획으로 사역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위해 입국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인도하심과 다시 제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짧은 저의 근황과 기도해 주실제목들을 적습니다. 
  6월 22일 거주비자 인터뷰만하고 28일 급히 나오게 되어 거주증 없이 가는데, 사역지 입국장에서 문제가 되지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해 사역계획서에 안식년을 분기별로 사역지와 본국을 오가며 보내고자 했던 계획대로 되어 2018년 사역을 위해 동역자님들의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걸음 한걸음을 걸으면서 온전히 성경 말씀과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인으로 사역지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역에도 주의 보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의 고발로 인해 문화원은 본국 감사와 사역국가의 주의를 받으면서 철수한 사역자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부산의 셋째 여동생 집에서 침상에 누워만 있는 어머니를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는 동생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만날 기약으로 이 땅에서 헤어지는 먹먹한 제 마음을 주께 아룁니다. 
  한국 일정에서도 만나지 못한 동역자님들께 죄송함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강건함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저를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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